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욕설을 삼가 합시다.       19-01-04

미국이나 한국에서 데모가 자주 일어납니다. 데모대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외치는 많은 연사들이 대중을 선동하는 일에 능한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욕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. 인종이나 국가에 상관 없이 욕설은 많습니다. 미국에도 D, F, S, H, I, 자 등으로 시작되는 욕설과 준 욕설이 있습니다. 한국에서도 XX놈, XX끼, 같은 욕설과 준 욕설이 적지 않게 사용됩니다. 특히 정치성 발언을 하면서 대중 앞에서 욕설이나 준 욕설을 사용하면 시위 군중으로부터 박수를 많이 받는 모습을 저는 직접 보았습니다. 미국과 한국을 비교하면 
마이크를 잡고 대중 앞에서 욕설이나 준 욕설을 하는 경우는 한국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.


제가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었을 때 점잖지 않은 말을 자주 섞어 강의하는 교수가 한 분 계셨습니다.  그런 강의를 듣고 있기가 불편하여 한번은 손을 들고 교수님께 말했습니다. “교수님, 강의하시면서 점잖지 않은 표현을 사용하시지 않으면 좋겠습니다. 교수님으로부터 강의 듣기가 불편합니다.” 그 후로 그 교수님께서는 강의 말씀을 정화하셨습니다. 놀라웠던 것은 그 교수님께서 저에게 학과 점수 “A”를 주신 점이었습니다. 그 때만 해도 제가 40 대의 젊은 나이에 철이 덜 들어서 큰 실수를 한 것을 철이 좀 들어서 깨달았습니다. 그런 지적은 교수님과 단독으로 만나서 했어야지 다른 학생들 앞에서 그런 지적을 한 제 행동은 경솔한 행동이었습니다. 그 때를 회상하면 지금도 그 교수님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.  제가 공개적으로 그 교수님을 비난했을 때 아마도 학급학생들로부터는 마음 속으로 박수를 받았을 지 모릅니다. 그러나 제 인격에는 큰 손상을 입혔습니다.

금년 크리스마스 날에 미국의 주요 언론사인 NBC TV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번도 전쟁터에 나가 있는 미군을 크리스마스를 기하여 직접 방문하지 않은 대통령이라고 헤드라인으로 보도했습니다. 그런데 그 보도가 끝나자 마자 트럼프 대통령 내외분을 태운 항공기가 이락크의 미군기지에 착륙했다는  긴급 보도가 나왔습니다. NBC는 그런 보도가 있은 직후 보도를 교정하거나 허위보도를 사과하지 않고 짧막한 주석을 달았을 뿐이었습니다. 즉 “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막 이락크에 도착했습니다.”라는  촌평 주석를 끝에 추가했습니다. 대통령이 전쟁터를 방문하는 일정은 극비에 부칩니다. NBC가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면 최소한 크리스마스가 지날 때 까지 대통령이 전쟁 터를 방문하지 않는다는 보도를 삼가 했어야 옳았습니다. 그랬더라면 NBC는 오보를 한 창피를 면했을 것입니다.

한국의 정가에서도 여는 여대로 야는 야대로 온갖 욕설과 준 욕설이 난무합니다. 그런 욕설 섞인 연설은 박수도 환성도 많이 수반됩니다. 그렇지만 대한 민국은 이제 선진 대열에 낀 멋진 나라입니다. 정책이나 정치 지도자를 세련되고 정화된 언어로 얼마든지 비판과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. 심지어는 같은 정파에 속한 정치인들끼리 준 욕설을 사용하면서 비판하는 모습을 Youtube에서 자주  봅니다. 한인 동포의 한 사람으로서 한숨이 나옵니다. 이제 신년을 맞이하면서 정계니 사회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에 품위가 높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.  끝     

